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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3

 

월 30

 

일

 

요약·

 

번역 : 

 

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

 

 

영국의 

 

비영리 

 

싱크탱크 

 

엠버(Ember)

 

는 

 

올해로 3

 

년째 Global Electricity Review 

 

보고서를 

 

발간하였다. 

 

보고서의 

 

목표는 2021

 

년 

 

전 

 

세계 

 

전력 

 

부문의 

 

변화에 

 

대한 

 

가장 

 

최신 

 

자료를 

 

투명하게 

 

제공하는 

 

데 

 

있다. 

 

엠버는 

 

보고서를 

 

통해 

 

전력부문의 

 

국

 

제적 

 

영향을 

 

지속적으로 

 

관측하여 

 

전달하고 

 

있으며, 

 

탈탄소 

 

사회로 

 

거듭나기 

 

위한 

 

효율적이고 

 

빠른 

 

전환을 

 

지지한다.

 

 

보고서는 

 

연간 

 

발전량과 2000

 

년~2020

 

년 

 

기간에 

 

대한 209

 

개 

 

국가 

 

및 

 

영토*

 

의 

 

자료를 

 

담고 

 

있으며, 

 

국제에너지기구(IEA)

 

의 2050 

 

넷제로 

 

시나리오** 

 

대비 

 

현재까지의 

 

진척 

 

사항을 

 

살펴보았다. 2021

 

년 

 

풍력과 

 

태양광은 

 

전 

 

세계 

 

전력의 10% 

 

이상을 

 

생산하며 

 

신기록

 

을 

 

세웠으며, 

 

청정에너지는 

 

전 

 

세계 

 

전력의 38%

 

를 

 

생산

 

하였다. 

 

그러나 

 

대부

 

분의 

 

선진국에서 

 

전력수요가 

 

팬데믹 

 

이전 

 

수준으로 

 

회복

 

되었고, 

 

이에 

 

따라 

 

석탄발

 

전

 

과 

 

탄소 

 

배출도 

 

함께 

 

늘어났다. 

 

보고서는 

 

석탄화력발전을 

 

대체하고 

 

온실가스 

 

배출 

 

감

 

축을 

 

위해 

 

청정에너지를 

 

향한 

 

전환이 

 

더욱 

 

빠르게 

 

이루어져야 

 

한다고 

 

주장한다. 

   * ‘21년은 75개 국가 및 영토(전 세계 전력수요의 93%를 차지)의 데이터를 분석

  ** 국제에너지기구(IEA) ‘넷제로 2050(Net Zero by 2050)’ (2021.05)

 

□ 

 

전력부문의 

 

세계 

 

동향

 

➀ 처음으로 풍력과 태양광이 전 세계 전력의 10.3%를 생산

      * ‘19

 

년  9.3% , ‘15

 

년  

 

파리 기후협 약 

 

체결 

 

당시 (4.6% ) 

 

보다 2

 

배  

 

이 상 

 

성장

  - 청정에너지원*은 전 세계 전력의 38%를 생산

      * 

 

풍력, 

 

태양광, 

 

수력, 

 

원자력, 

 

바이오에너지, 

 

수소, CCUS

 

탑재 

 

화석연료, 

 

지열, 

 

해양, 

 

집광형 

 

태양광  

      * 

 

화석연 료는 

 

전  

 

세계  

 

전 력의 62%

 

를  

 

생 산(

 

석탄  36% , 

 

가 스 22% )

  -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중 10% 이상인 나라는 총 50개국

      * ‘19

 

년  36

 

개국 , ‘20

 

년  43

 

개국

  - 3개국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 40%를 초과

      * 

 

덴마크  52% , 

 

우 루과이  47% , 

 

룩 셈부르 크 43%

  - 네덜란드, 호주, 베트남은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전력 시스템을 전환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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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 2019년~2021년 사이 3개국은 전체 전력수요의 8%를 풍력 및 태양광으로 충당

  - IEA의 1.5˚C 시나리오에 따르면 청정에너지원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의 

40%를 생산해야 함

  · 이중 풍력과 태양광은 4분의 3을 생산하며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함 

  - 2021년 2,837TWh에서 2030년 14,978TWh로 확대하려면 청정에너지원은 매년 

20%씩 성장해야 함

 

➁ 기타 청정에너지원의 성장은 정체

  - 2021년 풍력과 태양광을 제외한 기타 청정에너지원의 성장은 정체

      * 

 

건조한  

 

기 후의 

 

영향 으로 

 

수력  2% 

 

감소

      * 

 

원자력  4% 

 

증가 (

 

프랑스 ·

 

일본 

 

원전  

 

재 가동, 

 

러시 아·

 

중국  

 

신 규 

 

원전 

 

운영  

 

시 작)

      * 

 

바이오 에너지  6% 

 

증가 (

 

탄소 

 

배출  

 

관 련 

 

우려가  

 

지 속적으 로 

 

제기되 고 

 

있음)

      * 

 

탄 소포집 을 

 

장 착한 

 

화석연 료, 

 

수 소 

 

기 반 

 

연 료 , 

 

집 광형 

 

태양광 (CSP), 

 

지열 , 

 

해양 에너지  

 

등은 

 

아직 까지 

 

유의 미한 

 

발전 량을 

 

제공 하지 

 

못함

  - 지난 20년 동안 바이오에너지, 수력, 원자력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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➂ 전력수요 증가 

  - 2021년 전력수요는 절대적 수치상 가장 크게 늘어났음(1,414TWh 증가)

      * ’21

 

년  

 

전 력수요  

 

성 장률 5.4%

 

로  ‘10

 

년  

 

이후  

 

최 고치

  -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력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었음 

      * 

 

폴란드 ·

 

한국 ·

 

러 시아(+3%), 

 

미국  ‘19

 

년과  

 

동 일 , 

 

영국(-4% ), 

 

독 일 ·

 

일본 (-2%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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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사상 최고치 석탄발전 

  - 2021년 석탄발전은 9% 성장하여 10,042TWh(전 세계 발전량의 36.5%)를 생산

      * ’85

 

년  

 

이 후 

 

가장 

 

기록 적인 

 

성장 세  

  - IEA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은 2021년부터 2030년 사이 

73% 감소해야 함 

  - 석탄발전이 증가한 것은 청정에너지 보급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급등한 전력

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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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석탄발전 상위 10개국이 전체 석탄발전량의 90%를 차지

      * 

 

중국 , 

 

인도 , 

 

미 국 , 

 

일본 , 

 

한국 , 

 

남 아공, 

 

인도 네시아 , 

 

독 일 , 

 

러시아 , 

 

호 주  

  - IEA 시나리오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, 나머지 국가들은 2040

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해야 함

  · 그러나 상위 10개국 중 독일만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

가지고 있음

⑤ 사상 최고치 탄소배출

  - 2021년 석탄과 가스 발전의 증가로 전력 부문의 CO2 배출은 7% 증가(778

백만 톤)

  - IEA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 

60% 감소해야 함 

  - 청정에너지 보급은 충분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, 석탄발전은 줄어야 

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늘어났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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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

 

주요 

 

에너지원별 

 

동향

 

 

➀ 태양광

  - 2021년 태양광발전은 전 세계 전력의 3.7%를 생산

  - 2021년 전 세계 태양광발전은 23% 증가하였으며, 17년 연속 전력원 중 가장 

빠르게 성장

  - 1.5℃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은 2030년까지 현재의 7배 수준으로 성장해야 함

      * ‘21

 

년  4% 

 

→  ’30

 

년  19%

      * ‘30

 

년까지 

 

연평균 

 

성장률 24%

 

를 

 

유지해야 

 

함(

 

지난 10

 

년 

 

동안 

 

평균 

 

성장률 33%

 

를 

 

유지해왔음)

 

 

➁ 풍력

  - 2021년 풍력발전은 전 세계 전력의 6.6%를 생산

  - 2021년 전 세계 풍력발전은 14% 증가하여 총 1,814TWh를 생산하였으며, 태양광 

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

  - 2021년 중국의 풍력발전량은 전 세계 풍력발전의 65%를 차지

  · 덴마크의 풍력발전 비중은 48%, 영국·독일 모두 20% 이상

  - 1.5℃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은 2030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성장해야 함

      * ‘21

 

년  7% 

 

→  ’30

 

년  21%

      * ‘30

 

년까지 

 

연평균 

 

성장률 18%

 

를 

 

유지해야 

 

함(

 

지난 10

 

년 

 

동안 

 

평균 

 

성장률 15%

 

를 

 

유지해왔음)

 

 

➂ 석탄

  - 2021년 석탄발전은 전 세계 전력의 36%를 생산

  - 2021년 전 세계 석탄발전은 9%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

  -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기록적인 석탄발전 성장세가 나타남

  · 석탄발전은 중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(466TWh 증가)

  · 몽골(+13%), 인도(+11%), 파키스탄(+8%), 필리핀(+8%), 카자흐스탄(+6%) 등

에서 석탄발전량 사상 최고치 기록

  - 1.5℃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매년 13% 감소해야 함

      * ‘21

 

년  36% 

 

→  ’30

 

년  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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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④ 원자력

  - 2021년 원자력발전은 전 세계 전력의 9.9%를 생산(전년 대비 4% 증가, 

2,736TWh를 생산)

      * 

 

프랑스와 

 

일본의 

 

일부 

 

원자로가 

 

재가동을 

 

시작하고, 

 

중국의 

 

신규 

 

원자로 

 

운영이 

 

시작됨

  -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69%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유 중

      * 

 

우크라 이나 55%

  · 중국은 원전을 활발히 확대 중인 유일한 국가임

      * 2021

 

년 7

 

년만에 

 

중국 

 

원자력발전은 3

 

배 

 

성장. 

 

그러나 

 

중국 

 

전체 

 

전력의 

 

단 5%

 

만 

 

생산 

 

중

  · 2021년 일본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회복

      * 

 

그러나  

 

여 전히 

 

일본  

 

원 전은 2010

 

년 의 5

 

분의  1 

 

수 준  

  - 1.5℃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2030년까지 38% 증가해야 함

      * 

 

전력수 요가 

 

증가 하는 

 

동안  

 

비 슷한 

 

시장 점유율 을 

 

유지해 야 

 

함  

 ⑤ CO2

  - 2021년 전력부문의 CO2 배출량은 7% 증가하여 120억 톤을 배출  

  - 2021년 탄소집약도가 매년 증가(437gCO2/KWh → 442gCO2/KWh)하면서 전 

세계 전력은 1% 더 ‘불결해짐’

      * 2021

 

년은  

 

전  

 

세 계 

 

전력이  

 

처 음으로  

 

전 년 

 

보다 

 

불결 해진 

 

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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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전력수요

  - 2021년 전력수요는 1,414TWh 증가하였으며, 전력수요가 절대값으로 가장 크게 

증가한 해였음

  - 많은 선진국들의 전력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

  -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세로 인해 실질적 전력수요 증가는 아시아 국가

에서 나타났음

  - IEA의 1.5℃ 시나리오에 의하면 경제가 성장하고, 다른 부문에서는 ‘전기화’가 

이뤄지면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전력수요는 상당량 증가할 것(38%)

  - 에너지효율이 개선되면서 전력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, ‘21년 

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력부문의 효율화에 진전이 미

미한 것으로 보임


